
보도자료

보도시점
(인터넷) 2026. 09. 30.(수) 11:00

 (지면) 2026. 10. 01.(목) 조간
배포 2026. 9. 30.(수) 06:00

보기만 하던 안전에서 직접 체험하는 안전으로! 
울진에서 만나는 ‘체험형 해양 안전 전시’

 - 10.1.~11.1.,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서 구명뗏목 탑승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관장 김외철),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안영철)과 함께 국민이 해양 안전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10월 1일(목)부터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서 해양 안전 
체험·전시 행사 ‘바다를 지키는 힘, 해양 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해양 사고와 안전 수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안전 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행사장
에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구명뗏목 체험을 비롯해

이안류 발생, 해파리 쏘임, 갯벌 고립 등 위급사황 시 대처 방법 등 다양한 
해양 안전 교육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바다 위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스마트 항로표지와 해양안전종합정보
시스템, 미래 해양 교통을 이끌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기술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작년 해양 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인 그림, 디자인, AI 숏폼 영상 
등을 전시해 관람객이 해양 안전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해양 안전 콘텐츠 릴레이 전시’의 
하나이다.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도, 안산을 거쳐 울진까지 전국의

해양 문화·안전 체험 시설을 연계해 국민의 해양 안전 체험 및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국립인천해양박물관(5월, 인천) → 국립해양박물관(6월, 부산) → 진도국민해양

안전관(7~8월, 진도) → 경기해양안전체험관(9월, 안산) → 국립울진해양과학관(10월, 울진)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 안전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반복적으로 실천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해양 안전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51-773-5810)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가영 (051-773-5829)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병구 (051-773-5220)

해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문다홍 (051-773-5229)

국립울진 전시기획운영1팀 책임자 팀  장 임상욱 (054-780-5071)

해양과학관 담당자 담당자 박은경 (054-780-5072)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해양교통본부 책임자 실  장 윤현우 (044-330-2340)

해양안전실 담당자 대  리 김보나 (044-330-2332)



참고 1 국립울진해양과학관, 해양 안전 체험 행사 포스터



참고 2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경


